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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히 돈을 모으기보다 명품을 사며 내 삶을 즐기겠다고 말하는 20대.

모 기업이 실시한 거래 데이터 분석 결과 20대의 명품 구매건수는 2017년 6,000건에서 

2019년 4만 4,000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소비와 과시를 즐기는 플렉스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다방면에서 살펴보았다.

글 편집부

명품, 내 손 안에 있소이다!

20대 플렉스(flex)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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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부와 능력을 자랑하는 젊은이들 

‘플렉스’라는 말은 지난해 국내 래퍼 염따가 유행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한 음악방송에 출연해 고가의 물건을 자

랑하며 “플렉스해버렸지 뭐야”라고 말했다. 이는 

10~20대 사이에서 순식간에 유행어가 되었다. 플렉스

는 사전적 의미로 ‘구부리다’, ‘몸을 풀다’라는 뜻이지만 미

국 힙합 문화에서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인다. 래퍼들

이 자신의 부와 능력을 뽐내는 모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플렉스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은 이유는 무

엇일까. 이는 자기표현에 거침없고 소셜 네트워크(SNS)

와 유튜브를 사용하는데 익숙한 그들의 문화에서 비롯

됐다. 

젊은 세대에게 SNS와 유튜브는 하나의 소통 창구이자 

재미있는 놀이 도구이며 가치와 수익을 창출하는 근원

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인터넷 가상공간

에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공감 횟수와 댓글 반응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명품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에 더없이 좋은 소재다. 독특한 디자인과 작은 부분까

지 신경 써서 만든 고품질의 제품이, 이를 사용하는 사

람의 품격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명품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값비싼 외제차를 타는 누군

가를 보며 젊은이들은 솔직하게 말한다. “애완견이 되

도 좋아요!”, “저를 데려다 키워주세요” 겸손을 최대 미

덕으로 삼는 기성세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겠지

만 솔직함을 최대 미덕으로 삼는 젊은 세대에게는 자연

스러운 소통이다. 

미래보다 현재를, 절약보다 소비를 즐기는 문화

플렉스 문화는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고, 

‘내 생각과 욕망’을 표현하는 데 거침없는 젊은 세대의 가

치관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노후를 위해 많은 것

을 참고 견디기보다 즐겁고 재미있는 일에 돈을 투자하

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긴다. 젊은 세대들의 이러

한 생각을 이해한다면 과소비에 젖어 앞날을 준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청춘이라고 그들을 손가락질하

기는 어렵다. 

10~20대의 명품 소비는 또 다른 문화를 낳았다. 명

품을 구입한 뒤 일정기간만 사용하고 SNS로 중고시

장에 파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취미도 즐기고 돈

도 버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활동. 이 같은 새로운 

시장의 형성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얼굴을 보

지 않고도 매매활동을 벌일 수 있고 서로 정보를 공

유하며 원하는 바를 조율해갈 수 있는 개방적인 분

위기의 시장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제 플렉스는 판매와 소비를 넘어서 다른 분야에서

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작사가 김이나는 유기

동물보호센터의 건립기금으로 4천 만 원을 기부했

다. 가수 옥주현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의 티

켓 2백 16장을 현장에서 직접 구입해 팬들과 단체 관

람했다. 영화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

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플렉스’ 문화를 단순히 과소비와 허세 등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편견에서 벗어나 새

로운 문화 탄생의 배경을 알고 나아갈 방향과 문화

가 가져올 가치 창출 등을 이해한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다. 




